
182 http://www.ysmed.net/kmer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 18(3): 182-183

Book Review and Learning Materials KMEReview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 18(3): 182-183 󰠛 pISSN 2092-5603 󰠛 eISSN 2093-6370
https://doi.org/10.17496/kmer.2016.18.3.182

 
질병보다 삶의 이야기로 환자와 공감하기
김재명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Understanding  Patients  through  Their  Life‐Stories  Rather  than  Their 
Diseases
Jaemy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교육자료: 온라인 영상] ‘엄마의 약속’

만든 곳: MBC

인터넷 URL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pdocu/love/vod/index.html

방송날짜: MBC 휴먼다큐, 사랑 11회 (2008년 5월 17일)

온라인 영상시간: 56분

  

Copyright © 2016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영상 주요 내용

딸을 낳은 33세 어느 여자의 이야기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렸

던 기쁨도 잠시, 어여쁜 딸을 얻은 바로 다음 날, 위암 말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엄마의 이야기다. 위에서 간까지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도 누울 수도 없지만, 온전히 축복받지 

못한 딸에게 돌잔치만큼은 근사하게 열어주겠노라고, 그때까지 무

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약속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다. 마침내 

약속을 지켜 딸의 첫 생일까지 기적같이 살았지만,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급성 위출혈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다 깨기를 반복하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딸 소윤이의 돌잔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차마 눈도 

못 감은 채 생을 마감한 안소봉 씨의 이야기다.

영상은 시종일관 차분하게 고 안소봉 씨와 그녀의 주변을 담아낸

다.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안소봉 씨의 마지막 하루하루

를 담담하게 그려내는가 하면, 안소봉 씨와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감정과 속내를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배우 

채시라 씨의 차분한 내레이션 때문인지, 그 담담한 관조자의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킨다. 특히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엄마와 이별하게 된 소윤이의 눈물을 

보노라면, 그저 딸과의 평범한 일상을 염원했던 소봉 씨의 바람이 

그렇게 큰 것이었나,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진다.

교육적 함의

다큐 제작진은 ‘위대한 모성’에 주목하여 영상을 기록하였다. 임

신한 열 달 동안 그저 입덧인 줄만 알았던 것이 사실은 암 덩어리였다

는 것을 출산 다음 날에서야 알게 된 엄마. 출산의 기쁨이 죽음의 

공포와 오열로 바뀌어 버린 순간에서도 축복받아야 할 딸을 위해 

시한부 3개월을 훌쩍 넘겨 일 년을 버틴 모성. 딸의 돌잔치를 손수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기적같이 생을 이어가게 했던 가늠하기 어려

운 엄마의 사랑. 비록 엄마의 그 염원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의학적 판단에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생존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모성의 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위대한 모성이 갖는 의학적 효과를 아는 것이 이 영상이 

주는 교훈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 

효과’와 관련된 그 어떠한 설명이나 언급조차 없다. 게다가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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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영상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진통제를 놓는 장면, 

초음파검사 장면, 복수를 빼는 장면, 그리고 안소봉 씨의 사망선고 

장면 정도에서 잠시 스치듯 등장할 뿐이다. 영상의 무대는 병원이지

만 주인공은 고 안소봉 씨와 그녀의 가족들이고 의료진은 그저 조연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상 ‘술기’ 교육의 차원에서도 이 영상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의료진이 등장하는 장면들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그 또한 영상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도구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실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그보다는 고 안소봉 씨의 삶의 이야기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가슴 한편에서 울려오는 그 무엇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기술’이기 전에 ‘공감’에서 출발

하기 때문이다. 의학교육에서는 이것을 흔히 ‘라포형성’이라 칭하며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 말에 경청하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때 경청해야 

할 것은 단지 환자의 질병력만이 아니다.

질병의 관점에서는 환자이지만, 그 이전에 그(녀)는 누군가의 부

모이고 자식이며, 친척이고 친구인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질병을 가진 환자가 되기 전부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왔고, 그 이야기에 이제 질병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

한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라포형성은 근본적으로 

힘들다. 이 영상 한 편으로 이러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기회가 이후 의사소통기술 교육을 위한 

탄탄한 마음의 밑거름이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영상을 본 후 구구절절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그저 느껴지는 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짤막하게나마 몇 자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환자와의 의사소

통 교육을 위한 출발점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